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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오늘날 세상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하나의 종교라는

거대한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이미지로 바라본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

할과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구성

원들이 되는 성도들의 삶과 행동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사업의 번창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기복신앙으로 교회에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

의 공동체라고 자부하는 교회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 실천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 사랑을 즉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오는 참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천년에 사는 우리는 그 동안 경제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훼손, 변질된

교회의 참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학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교회 강

단의 권위가 약해진 것에 대해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

회가 교회답게 되는 올바른 교회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중세 신학의 역사적 유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교회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곳에서

출발점을 찾았다. 리차드슨에 의하면, 개혁자들의 교회론을 뒷받침하는 사

상은 첫째로 성경의 권위는 성령에 의하여 밝혀지고, 성경을 살아있는 말

씀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읽을 때, 그 권위가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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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매개라는 주장을

부인했던 것이며, 둘째로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만찬에만 제

한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을 부인했고, 셋째의 사상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었다.1)

종교개혁자들 중의 한 사람인 칼빈은 부패한 로마 교황제도에 반

대하여 교회관을 세웠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기초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교훈이다. 교회의 지탱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와 교훈에 있다. 그

러므로 교회를 지탱하는 이 핵심체가 빠지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

다.

칼빈은 1536년 4월에 「기독교 강요」(Chris tianae R elig ionis

Ins titutio) 초판을 바젤에서 출판한 이래로 1539년, 1543년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1559년에 최종판을 출판하였다. 「기독교 강요」 제 Ⅰ,Ⅱ

권에서는 로마서 1장 8절- 3장 20절에서와 같이 창조되고 타락하여 하나

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

보자로 보내시어 그가 어떻게 구속의 사업을 성취하셨는가를 가르친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제 Ⅲ권에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

자가 받는 유익과 그 결과를 논한다. 로마서 10장 9-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F ides ex auditu) 나오므로 믿게 하기 위한 외적 사역

즉, 교회의 사역이 제 Ⅳ권에서 논의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칼빈의 「기독

교 강요」 전체의 중심에는 믿음 이란 단어가 마치 반지에 다이아몬드처

럼 박혀 있다. 그가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은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1) Cyril Charls Richarldson, The Church Through The Centuries (New York :
Charles Scribner ' s Sons, 1950),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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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는 것을 차마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저들을 변

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연구하려는 칼빈의 교회론은 「기독교 강요」

제 Ⅳ권에 큰 비중을 두고 조직적으로 서술되었다. 그가 교회론을 「기독

교 강요」 제 Ⅳ권에서 독립적으로 서술한 것은, 당시에는 하나의 신학적

주제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으로 비추어 보아 신학사상에 있어서

최초의 조직신학적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며, 또한 그 기초라고 한다면(딤전 3

장 15절),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하게 된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을 칼빈은 주장한다. 그는 거짓된 교회의 요소들을 하나씩 개혁해 나갔다.

우리는 이제 그의 교회론을 통하여 진정한 개혁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혁교회는 원래 종교개혁의 동기를 다시 수용하고 현대교회 개

혁의 한 도구임을 확신했을 때 그들의 본질을 완수하게 된다. 개혁교회

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E ccles ia ref ormata s emp er ref ormanda)는 올

바른 개혁 취지를 살려야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Ⅳ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교회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칼빈은 교회와

교회의 규율과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권한을 논하고, 또한 성례와 마지막

으로 정치제도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요컨데, 「기독교 강요」 제

Ⅳ권은 교회(1- 13장), 성례(14- 19장), 정치(20장)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부분은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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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강요」 제 Ⅰ권과 제 Ⅱ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Ⅱ장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칼

빈에게 있어 교회의 본질을 연구하면서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

와 선택받은 자의 총수로서의 불가시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

회를 다루면서 현재 지상에 있는 외형적 교회를 중요시하며 또한 불가시

적 교회를 중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Ⅲ장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

를 살펴본다. 곧 말씀과 성례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말씀 선

포와 성례전을 살펴본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에 대해

서도 알아본다. Ⅳ장에서는 성례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Ⅴ장

에서는 교회의 권징과 교직을 칼빈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본 논문 연구의 주 자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다. 그

리고 그의 성경주석들과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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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교회의 본질

1. 교회의 필요성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Ⅳ권의 제 1장 서두에서 교회의 필요

성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

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나아가려면 무지하고 태

만한 우리들에게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들을 더해주셨다. 그리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2)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

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ministry )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3)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제 Ⅳ권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세워주시는 외

2) Inst . Ⅳ. 1. 1 / LCC, 1011
3) Inst . Ⅳ. 1. 1 / LCC,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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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은혜의 수단 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와 태

만과 약함 때문에 외적인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속 활

동을 이루시는 것이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능력에 맞추

신 것이다. 칼빈에게 교회는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

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교회가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사

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회를 만들고 유지시

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 하여금 특성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

다.4 )

교회의 존재 근거가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전제는 칼빈의 교회론에서 기본적인 것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그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교회의

기원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창조질서가 파괴되고, 그래서 그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에서 연유한다. 그

래서 칼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곧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

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몇몇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

자들이 된 것이 틀림없다. . . 셋은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 그가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고 올바르게 세워진

가정을 가진 후 교회의 얼굴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에 대

한 예배가 후손들에게 계속되도록 세워졌다. 5)

칼빈에 의하면 이런 교회는 타락 이후에 항상 이 세상에 있었고,

4) John H. Leith,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79면.

5) Comm . on Gen. 4장 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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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천지 창조 이후로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가지지 않은 때가 없었

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도 주의 교회는 항

상 있을 것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처음부터 타락하고 부패

하였지만, 주께서는 이 오염된 덩어리 속에서 어떤 그릇은 귀히 쓰도록

항상 성별하셔서 주의 자비를 받지 않는 시대가 없도록 하신다. 6)

때로는 세상에서 교회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듯하게 보이

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지켜 보호해 주셨고, 죽음의 어둠에서 벗어나

게 하셨다. 7)

2.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가시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8) 칼빈이 처음에 불가시적인 교회를 더 중요시 한 것은 중세 교회

가 가시적인 면에 치중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데 기인하며, 또

한 로마 가톨릭이라는 가시적 교회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저들의 교회관을 비판합니다. 첫

째로 저들은 교회의 형태는 유형적이고 가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6) Inst . Ⅳ. 1. 18 / LCC, 1032
7) Comm . on Ps. 102장 19절

8) 1536년 칼빈은 교회의 불가시적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면만을 중시하였는

데, 이런 그의 견해는 루터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Wendel, Calv in : T he
Orig ins and D ev elop m ent of H is R elig ions T houg ht. Durham : Ladyrinth
Press, 1987.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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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이 형태가 무엇보다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보좌와 그 밑에

종속되는 계층질서적 성직체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

로 교회란 가시적 외형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외형은 저들이 바

보처럼 찬양하는 외적인 훌륭함에 국한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표지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

수하게 전파하는 것과 합당하게 집례하는 것입니다. 9 )

이처럼 칼빈은 초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 개념을 비판하면서

교회란 외형적인 모습이 없이도 존재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에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의 목회 경험을 거치고, 부처(Bucer )와 접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다.10) 이리하여 칼빈은 가시적 교회

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칼빈은 성경에서 교회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이다.

성경은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 교회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교회에

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런 의미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아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9) Prefatory Address to Francis Ⅰ of France, 6" LCC, 25면.
10) 당시의 부처는 교회에 관한 루터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만, 가시적

공동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1539년 초엽에 칼

빈은 교회에 관해서 부처의 긍정적인 생각을 발전시켰으며, 이와 같은 부처의

영향은 1543년에 출간된 칼빈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Inst . Ⅳ. 3. 2.), Wendel, 294-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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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종종 교회 라는

명칭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지상 위에 흩어져 있

는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들은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

한 믿음을 얻게 되며,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하나됨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직을 보존한다. 11)

. . . 먼저 말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회(불가시적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번째 말한

것 즉 사람들과 관련된 교회 라고 하는 것(가시적 교회)을 중히 여기며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 12)

불가시적 교회란 이미 죽었든 아니면 현재 살고 있든지 간에 선택

받은 무리의 총수(unversus numers praedestinatorum )를 의미한다. 이 불

가시적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이다. 한편 가시적 교회는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

는 이 지상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가시적 교회 안에는 이

름과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인 많은 위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잠시 들어와 있는

것은 그들이 합법적인 재판에 따라 정죄될 수는 없기 때문이거니와, 엄격

한 권징이 항상 마땅히 해야 할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1) Inst . Ⅳ. 1. 7 / LCC, 1021
12) Inst . Ⅳ. 1. 7 / LCC,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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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아직 참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

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토록 하며, 권징

을 통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

명이자 교회의 목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하더라

도, 즉 믿음으로써 교회와 경험함으로써의 교회, 하나님만이 보시는 교회

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교회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두 개의

다른 교회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참여하

고 있는 가시적 교회에 대해 불가시적 교회를 비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서이다.14) 즉 가시성으로부터 불가시성으로 도피하여 하나의 가현적인 환

상적 교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

에 있는 신실한 회중으로서의 교회의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

한 것이다.15)

이렇게 칼빈이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언급할 때 중요한

것은 예정론과의 관계이다. 그의 불가시적 교회란 결국 예정교리와 결부

되기 때문이다. 칼빈의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부터 최종판(1559)까지 예정교리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바로 선

택받은 사람들의 총수이다. 루터에게는 칭의론이 그의 교회론의 기초가

된 것처럼, 칼빈에게는 예정론이 그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선택이다.

13) Inst . Ⅳ. 1. 7. / LCC, 1021면.
14) Wendel, 297면.
15) G. C. Berkouwer , T he Church (Grand Rapid: Eermans Pub. Co. 197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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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선택과 그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다. . .

많은 무리 가운데에 아주 적은 숫자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으며, 소수의

알곡이 많은 쭉정이들로 덮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의 교회

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기초

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선택이다. 16)

이처럼 교회를 정의할 때 선택교리를 사용하는 것은 루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이는 칼빈적인 특징인데,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 논쟁에서 자신의 교회론을 펼칠 때에 이

예정교리를 사용했으며, 펠라기우스에 반대하여 은총을 강조하는 맥락에

서도 이 예정교리를 사용하였다.17)

오토 베버(Otto Weber )는 칼빈의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고 하며, 칼빈은 하나님

의 영원하신 선택과 그의 다함 없는 신실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교회를 보

존하신다고 믿었다 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부터 교회를 피택자들의 총수(universum electorum numerum )"라고 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18)

이렇게 예정론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19)

16) Inst . Ⅳ. 1. 2. / LCC, 1013면.
17) 이형기, 「역사속의 교회」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5), 455면.
18) Otto W eber ,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46면.
19) W . Niesel,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2),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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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초석을 지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기관이 무너져도 튼튼히 설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선 하나님의 선

택에 근거하여 그의 영원한 섭리가 그러하듯이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 없

기 때문이다. 20)

선택된 사람은 흔들리거나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은 구원의 확신

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그의 자비를 높이게 해 준다.

그런데 누가 과연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택된 사람이냐를 우리들로

서는 알기 힘들지만, 칼빈은 사랑의 판단 (iudicium caritatis )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신앙고백 , 삶의 모범 , 성례전

의 참여 ,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을 하고 있는 사

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1)

3 .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칼빈은 이런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렀다.22) 하나님이 아버

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23) 이런

비유는 이미 키프리안과 어거스틴에게서 나타난 바 있는 것이다.24)

20) Inst . Ⅳ. 1. 3 / LCC, 1015
21) Inst . Ⅳ. 1. 8 / LCC, 1022면.
22)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아니다. 그

가 적어도 스트라스부르크의 목회경험을 거친 후 1542년 제 2제네바 종교개혁

시간에 접어든 이후였다.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59면.
23) Inst . Ⅳ. 1. 1 / LCC, 1012면.
24) 키프리안은 당신은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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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지

게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

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ministry )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25)

이 어머니가 우리를 그 태속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낳으

며, 젖을 먹여 양육하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마태 22

장 30절) 돌보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26 )

그래서 칼빈은 이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고 말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교회의 품

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27)

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Cyprianus, On the Unity of the Catholic
Church, Ⅵ / LCC Ⅴ, 127- 128면.)라고 하였고, 어거스틴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전자를 아버지로서, 후자를 어

머니로서. (Augustine, P salm, ps . ⅱ. 14)라고 하였다.
25) Inst . Ⅳ. 1. 1 / LCC, 1012
26) Inst . Ⅳ. 1. 4 / LCC, 1016
27) Inst . Ⅳ. 1. 4 / LCC,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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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28)

그런데 여기에서 칼빈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한 것은,

교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말씀과 성령

의 내적 역사가 일어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인 것이다.29)

그러므로 구원의 기관인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를 의미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시적 교회는 성도들의 사귐이라는 면보다는 하

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오토 베버(Otto

Weber )는 칼빈의 교회관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즉 그리스도의 다스리

심 과 신자들의 지체됨 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30) 그런데 이 개념들이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 즉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을 통해서 하나의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순종이 있고, 지체됨과 모임이 있는 것이다.31) 그러므

로 칼빈의 가시적 교회는 성도들의 유기적 모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제도

적인 면이 더 두드러진다.

결국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돕기 위해

주신 가시적 교회이며,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

28) Inst . Ⅳ. 1. 10 / LCC, 1024
2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459면.
30) Otto, Weber , 「칼빈의 교회관」, 56면.
31)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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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출생과 양육을 가능케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다.

4 .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Ⅳ권에서 여러 장에 걸쳐 로마 교회의

교황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칼빈은 교황 제도아래에서 하나님의 말

씀 대신에 거짓된 사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황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로마주의자들(Romanist s )이 주장하는 대로, 온 세계가 한

군주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선하고 유익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

혀 불합리한 것인데- 교회 조직에서도 같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

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정치 형태에 따라 서

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머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도

분명하게 모독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32)

칼빈은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칼빈의 교회관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그

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으로의 교회 개념이다.

32) Inst . Ⅳ. 6. 9 / LCC,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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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가톨릭적 혹은 보편적 이라고 불려진다. 왜냐하면 그리

스도가 갈라지지 않는 한(고전 1장 13절 참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이다 !- 교회는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엡 1장 22- 23절).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나아가서 서로 마디가 연결되어 한 몸으로

성장한다(엡 4장 16절, 롬 12장 5절, 고전 10장 7절, 12장 12절, 27절). 이

들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 하나의 사랑,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 살

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이다. 이들은 모두 영생을 유업으로 받도록 부름받

았고,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33)

위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 교회 개

념은 특히 교회의 일치성(하나됨)을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칼빈은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하나의

교회 라는 주장에는 반대하였지만,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를 고백하는 중세교회를 하나의 교회 에서 제외시키지는 않

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칼빈이 특히 사도신경의 교회론 부분을 가지고 자

신의 교회론을 펼쳤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칼빈은 자신의 요리문답

에서 사도신경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고

백문이자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라고 하였고, 교회의 일치 개념을 이 사도

신경에 근거시켰다. 그러므로 칼빈은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

조 및 칼케돈 신조의 보편성에 근거하는 보편교회를 주장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34)

33) Inst . Ⅳ. 1. 2 / LCC,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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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이다. 칼빈

은 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

면서 주로 재세례파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

하고 순결해야(엡 5장 26절)하는데, 교회 안에 순결치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먼저 칼빈은 교회는 이 땅위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하지

는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면이 완전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

떠한 교회도 남지 않을 것이다. . . 그러나 주께서 주름잡힌 것을 펴시며

티를 씻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시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일 진보하면서도 아직 완전

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즉 하루하루 나아가지만 아직은 거룩

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5 )

이렇듯 교회는 아직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

안에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제세례파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하지

만, 그런 이유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

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면 일단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36) 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34) John T homas McNeil, T he E cum en ical I d ea and Eff or ts to R ealiz e I t,
1517- 1618" in A H is tory of the E cum enical M ov em en t, vol. 1. ed. By Ruth
Rouse and Stephen Charles Neill (Geneva: WCC, 1986), p.30.

35) Inst . Ⅳ. 1. 17 / LCC, 1031
36) Inst . Ⅳ. 1. 12. / LCC,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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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전이 행해지는 곳에 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 등장하시며 그가 계시는

곳에 그에게 속한 자들도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시는 그 특정

한 장소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위선자가 그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37 )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사

람의 몫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몫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순결하

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분리해 나가는 일은 그

리스도를 찢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로부터 찢어지지 않을 것이며, 찢어질 수

없다. 그것에 그는 불가분리의 매듭으로 결합되어 있다. . .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과의 일치를 이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것으

로 본다. 38)

또한 칼빈은 생활의 거룩성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잘못

된 일이지만, 교리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분리해서는 안된

다고 하였다.

교리의 시행이나 성례 집행에 어떤 과오가 끼어들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교회와의 교제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정

한 교리의 모든 조항이 꼭 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조항

은 매우 중요해서 모든 사람이 종교의 올바른 원칙으로 확신하고 의심하

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37) Comm . Jer . 15장 16절

38) Comm . Ezek. 13장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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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교회

들 사이에는 다른 신조들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일치를 깨

뜨리지 않는다. 39)

칼빈은 교리를 근본적인 것과 비근본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면 참된 교회일 수 없지만, 비근본적인 교리에 대

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교리에는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비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해서 교회를 분

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40 )고 하였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하

고 분열을 정죄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교회 연합 운동에 크게 노력하였다.

그는 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나 쯔빙글리파의 제 1스위스 신

앙고백에 모두 서명하였고,41) 하게나우(Hagenau, 1540)와 레겐스부르크

(Regensburg , 1541) 종교회의에서도 참석하였다. 영국의 대주교인 크래머

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은 교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으므로. . . 누구나

주장하는 기독교인의 교제를 신실하게 실천하는 자는 거의 없고, . . . 나

39) Inst . Ⅳ. 1. 12 / LCC, 1025- 1026
40) Inst . Ⅳ. 1. 12 / LCC, 1026

칼빈은 근본적인 신조와 비근본적인 신조를 분명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런 면은 그의 사상 전체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방달(Wendel)은 이런 칼빈이

생각이 교회 일치에 관한 그의 주장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고전 3장

11절에 대한 칼빈의 주해를 인용하였다.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근본 교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유

일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41) A. M. Hunter , T he T eaching of Calv in , p.16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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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도움만 된다면 열 개의 바다라도 건

너가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42)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칼빈은 가톨

릭 신학자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관망하면서 개신교 신학자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했기 때문에, 오토 베버가 칼빈을

에큐메니칼 신학자 라고 불렀던 것은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겠다.43)

한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교회의 일치성을 말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

들로 구성되며 각 지체들은 그 특징과 기능에 있어서 모두 다르고, 그들

이 받은 은사 또한 다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교제 혹은 교통 이다. 칼빈은 이에

대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 서로 나눈다는 원칙

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는 것 이라고 하였다.44) 그러므로 이 몸

성은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데 그 참 의미가 있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

자의 머리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서로 연합하

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도 없다. 45)

물론 이 교통은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이다. 사도신경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를 주장하였

42) Calvin as an Ecumenical Churchman", Church History , vol. ⅩⅩ (1963)
43) O. Weber , 앞의 책, 105면.
44) Inst . Ⅳ. 1. 3 / LCC, 1015
45) 위의 책. 이 외에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교인은 그 받은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회중의 덕을 세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Inst . Ⅳ. 1.
12 / LCC, 1026) 아무도 스스로 충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Comm . Ⅰ cor . 12장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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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

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엡

4장 4절)고 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바로 그 공동체이다. 46 )

방델(Wendel)은 교회의 몸성과 그 교통을 유기체적인 것으로 이해

하였다. 방델에 의하면 교회는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우

리가 그것의 일부인 유기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니젤(Niesel) 역

시 칼빈이 이해하는 교회는 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피차에 도움과 봉사를 주는 공동체라고 했다.47) 그리고 리스

(John Leith )는 칼빈은 경험과 실천을 주장한 신학자라고 말하고, 특별히

신자는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였다. 성도의 교제가 없

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성숙되지 않을 것이다. 칼빈은 교제의 범위

를 확대시킨다. 교회 밖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보다 더 큰 인류 전체라는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을 돕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칼빈은 개인적인 기독교와 공동체적인 기독교를 구분해

서 말하지 않는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사실은 각 개인을 불러 주셔서 새 삶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이다. 그런데 그 새 삶은 항상 공동체 사회 속에서 있는 것

이다. 48)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참여성과 책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사회와 세상을 향한 봉사로 연결되는 것이다.

46) 위의 책.
47) W . Niesel.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2), 187면.
48) J . Leith, 「칼빈의 삶의 신학」, 197면. 리스는 복음의 본질이 사회적 책임성

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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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교회의 참된 표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자들을 낳아 양

육하는 어머니인 동시에 이런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결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선택된 자들의 총수이기도 하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

게 신자들을 낳아 양육하는 방편이 바로 교회의 두 표지인 말씀과 성례이

다.

종교개혁 당시에 중요한 문제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하는 것

이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칼빈에게 기존의 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너

희만 참 교회냐 고 비난하였다. 이런 점에서 참된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

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칼빈은 루터(Luther )와 멜

랑히톤(Melanchton)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Augusburg Confessio

n )49)에서 인정한 것처럼,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두 가지 표지를 설정하였

다. 칼빈은 그 두 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또 들리며, 그리스도께서 제

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키는 곳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49) Augusburg Confession, art . Ⅶ. 여기에서 교회는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성도들의 모임 으로 정의되었다. 교회는 성도들의 합

의(모든 신자들의 합의)인데, 그 안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순수하게 가르쳐지

고, 성례들이(복음에 따라서) 집행된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일치를 위해서는

복음의 교리와 성례의 집행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족하다. (제 7조) Philip
Schaff, T he Creed of Chris tend om (3 vols : New York, Harper ＆ Brother s,
1919), Vol. Ⅲ, p.11.

- 22 -



들중에 있으리라 (마 18장 20절)고 하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

문이다. 50 )

칼빈은 이처럼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에,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교회 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

회 를 자칭하는 모든 집단에 이 표준을 시금석으로 적용해야 한다. 51) 그

러므로 도덕적인 과실이나 병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표지가 존재

한다면, 그곳은 교회로 인정해도 좋다는 것이다.52)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

질적인 교리나 모든 사람들이 확신하고 의심치 말아야 할 교리를 손상시

키거나 파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합법적

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허물지 않는 한, 잘못들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53) 이런 표지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버려서

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런 표지들을 보존하고 있는 한 다른 결점이 많더

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 54)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일 나아지면서도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즉 하루하루 전진하지만 아직은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55)

50) Inst . Ⅳ. 1. 9 / LCC 1023
51) Inst . Ⅳ. 1. 11 / LCC 1025
52) Inst . Ⅳ. 1. 12 / LCC 1026
53) Inst . Ⅳ. 2. 1 / LCC 1041
54) Inst . Ⅳ. 1. 11 / LCC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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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교회의 표지 곧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은 보다 넓은 구

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관점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6)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례를 자주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과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주로 높

이 들리움을 받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57)

이것이 참 교회의 표지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를 잘하는 거짓 교회와 모든 단체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주권과 제사장직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

우 거기에는 혼돈만이 남게 된다. 58)

한편 칼빈이 권징을 참된 교회의 제 3의 표지로 추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칼빈은 권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

도의 구원적 교리가 교회의 영혼인 것처럼 권징은 신경의 역할을 한다

. 59) 방달(Wendel)에 의하면 칼빈은 비록 교회의 권징을 매우 중요시하였

지만, 제 3의 교회의 표지로 삼는 것은 삼갔는데, 이 점이 바로 부처와 견

해를 달리했던 중요한 점이라고 하였다.60) 칼빈은 권징이 교회를 분별하

55) Inst . Ⅳ. 1. 17 / LCC 1031
56) Kilian Mcdonell, J ohn calv in, T he Church and the E ucharis t (Princeton

Univer sity Press, 1967), p.194.
57) Niesel, 앞의 책, 194면.
58) Comm , on Jer . 33장 17절.
59) Inst . Ⅳ. 7. 1 / LCC 1230
60) Wendel, F . Calv in : T he Or ig ins and D ev elop m en t of R elig ious T houg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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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질적인 표지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방편이자 성화의 수단이라

고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조직에 속한 문제이지 교회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61) 니젤 역시 권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칼빈은 그

것을 교회 인정의 표지로 삼지는 않았다고 보았다.62) 그런데 칼빈 자신은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에 국한시켰지만, 칼빈 이후의 개혁파 신앙고

백들인 「제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제 18조)」63 )과 「벨기에 신앙고백

(제 29조)」64)에서는 교회의 이 두 표지에 덧붙여 권징을 세 번째 표지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오직 말씀과 성례만을 참

된 교회의 두 표지로 보는 루터파와, 다른 한편으로는 권징을 참된 교회

의 제 3의 표지로 삼는 부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제 18조)」, 「벨기

에 신앙고백(제 29조)」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네덜란드의

카이퍼와 벨코프는 말씀, 성례, 권징을 계층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로 보았

다.65)

1. 교회의 하나됨

주후 381년 제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우리는

(Durham : Ladyrinth Press, 1987), p.329. 부처는 루터파의 교회의 두 가지 표

지에다가 세 번째로 교회의 권징을 추가함으로써 권징을 참된 교회의 필수불

가결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61) 위의 책, 330면.
62) Niesel, 앞의 책, 198면.
63) Philip Schaff, T he Creed of Chris tend om (3 vols : New York, Harper ＆

Brother s, 1919), Vol. Ⅲ, p.461.
64) 위의 책, 419면.
65) 이형기, 「역사속의 교회」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5),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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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신조는 사도신조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가장 권위 있는 타당한 교회의 신조로 인정받고 있다.

20세기 개신교 신학의 교부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는 교회가 하나

됨을 상실한 것은 교회의 죄악 때문이고 교회의 수치라고 보았다. 바르트

에 의하면 교회가 지역적으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분열이 아니다.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교회 사이의 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분열이

아니다.66) 그것은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이다. 지역적으로 구분되

면서 자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등의 존재는 교회의 분열이

아니다. 또한 바르트는 교회의 획일성을 좋아하지 않았다. 바르트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황청에 의한 획일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을 진정한 교

회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교회의 다양성은 하나의 교회의 풍부함

이자 장엄함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의 일치는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주님과 동일한 성령에 의한 일치이다.67)

2. 교회의 거룩성

381년에 제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우리는 거룩

한 교회를 믿는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신조에 의하면 교회는 거룩하다.

우리가 지금도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조에도 교회는 거룩하

66) KD Ⅳ/ 1, p. 750.
67)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54-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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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되어 있다.

교회를 거룩하다고 규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현실적인 도

덕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고

린도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다. 고린

도 교회를 거룩한 무리라고 사도 바울이 부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의해 특별히 선택되어 부

름 받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규정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

장 2절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무리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속죄와 칭의가 그 중심에 들어 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는 사실상 하나님에 의해 용서받고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거룩성에 대한 오만을 철저

히 배격해야 한다. 오히려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끊임없이 우

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통해 한 형제된 공동체이

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오만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이어

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거룩

하다. 모든 신도들은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과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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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누구나 교

회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만나지는 것이다.

교회는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직접적으로 나누어 맡고 있는 그리스도

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68)

3 .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만민의 교회이다. 교회가 만민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계

급, 인종, 지역의 차이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누구나 교회를 찾을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

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주후 381년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고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에서 보편적이라는 말의 뜻은 만민의

교회라는 뜻이다.

교회가 만민의 교회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구원의 보편성에 근

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 3

장 16절). 여기에서 보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구원에 제외

되는 인종은 없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됨이라 (엡 3장 6

절).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

68) 앞의 책, 64- 65면.

- 28 -



안에서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되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

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 보셨기 (히 2장 9절) 때문이다.69)

69) 위의 책, 65-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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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성례전

칼빈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수단 중의 하나인 성례전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였다.

성례는 우리 신앙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선한 약속들을 우리 양심에 인치시는 외적 표시라고 말한다면, 간단

하고 고유한 정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편에서는 주님과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증거하는 것이다. 70)

이처럼 성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들을 외형적인 표로써

확증시키는 역할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획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

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림에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

려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 주기 때문이다.71) 이와 함께 칼빈은 어거스틴이

성례를 거룩한 것의 가시적인 표시 또는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

태 72)라고 한 것을 덧붙인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70) Inst . Ⅳ. 14. 1 / LCC, 1277
Fuhrmann은 표징 (sign ), 표지 (mark ), 인 (seal), 표 (token )(라틴어의

tessera)에 대한 칼빈의 사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상징 으로 번역되

는 것은 잘못이며, 칼빈은 성례에 대해 상징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고 한다.(LCC의 각주 (2), LCC, 1277)
71) Inst . Ⅳ. 14. 6 / LCC, 1281
72) Inst . Ⅳ. 14. 1 / LCC, 1277 이처럼 칼빈의 성례론에는 어거스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방달은 성례론 뿐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어거

스틴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Wendel, 앞의 책,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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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이다.

성례는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

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 .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사방으로 괴어 주고, 받쳐 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

국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

다니고 육에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

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며 육신으로 있을 때에도 영적인 은혜를 우리

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73 )

이처럼 성례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 지탱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성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 부동하며, 자체 이외

에서 더 훌륭한 확증을 받을 수는 없다. 74 ) 성례는 결국 복음 말씀 에

대한 일종의 부록인 셈이다.75 )

이 점에서 칼빈은 쯔빙글리와 의견을 달리한다. 쯔빙글리는 칼빈과

달리 신앙이 성례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거부하였다.76) 그

73) Inst . Ⅳ. 14. 3 / LCC, 1278
74) Inst . Ⅳ. 14. 3 / LCC, 1278
75) Inst . Ⅳ. 14. 3 / LCC, 1278
76) 쯔빙글리는 성례는 외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신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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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관을 이

루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만이 신앙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이고, 인간에 관

한 한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믿지 않

는다면 성례도 헛된 것이라고 한다.

칼빈에게 있어 중요한 점은 성례는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

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게로 오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오토 베버는 하나님의 행사는 인간

의 응답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간의 응답보다 일차적이요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 하였다.77) 그러므로 칼빈은 쯔빙글리보다는 루

터의 성례 이해에 더 가까웠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유수」에서 성례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한 의식이어야 하고, 로

마 가톨릭의 미사 개념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희생 제사도 아니며,

성례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 바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78) 반면에 쯔

빙글리는 성례를 군인들이 상관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의식에 비유했다.

성례들의 일곱 번째 덕은 그것들이 충성의 맹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성례 (Sacramentum )라는 말은 맹세에 대해 사

용되기 때문이다. 79 ) 그러나 칼빈은 이 말에 대해 고대 교회 저작자들은

군인이 상관에게 맹세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이 성

례 (Sacramentum )라는 말을 상관이 군인들을 체제 속으로 받아들이는 행

는다고 주장하였다. 성찬의 경우에 쯔빙글리에게는 이미 믿음을 지닌 신자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회상하는 것이다.
77) Otto W eber ,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풍만출판사, 1985), 46면.
78) Martin Luther, T hree T reatis es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8), p.172.
79) Zwingli, A n E xp os it ion of the F aith , LCC ⅩⅩⅣ,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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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는 의미로 바꾸어 썼다 고 한다.80)

칼빈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의 신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시한

모든 표시들을 성례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구약에서 신약

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성례들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물

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표시들을 제시하신

다.8 1)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를(창 2장 9절, 3장 22절), 노아에게는

무지개를(창 9장 13- 16절), 아브라함에게는 연기뿜는 가마 속에 나타난

횃불을(창 15장 17절), 기드온에게는 양털을 적신 이슬(삿 6장 37- 38절)을

주셨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요 확증이며,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지탱해 주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역시 성례였다. 82)

이 외에도 구약시대에는 의식적인 성례가 있었는데, 할례(창 17장), 결례

(레 1- 10장), 희생제사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구약의 성례들은 사실은 예

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였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성례들은 폐지되

었고, 지금 기독교가 사용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이 제정되었다고 한다.83)

그러나 칼빈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근거해서 구약의 성례들이 빈껍데

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영

적인 음식, 곧 예수 그리스도 를 먹었다고 한다.84) 구약의 성례들은 실상

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85) 칼빈은 어거스틴의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80) Inst . Ⅳ. 14. 13 / LCC, 1288
81) Inst . Ⅳ. 14. 18 / LCC, 1294
82) Inst . Ⅳ. 14. 18 / LCC, 1295
83) Inst . Ⅳ. 14. 23 / LCC, 1299
84) Inst . Ⅳ. 14. 23 / LCC, 1300
85) Inst . Ⅳ. 14. 25 / LCC,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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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한다. 저들의 성례는 장차 성취될 일들을 약속하였고, 우리의 성

례는 이미 성취된 일들의 표시이다. (Augustine, Against Faustus ⅹⅸ.

14) 표시는 달랐지만 신앙은 같았다. . .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영적 음

료를 마셨다. 표시는 변해도 신앙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Augustine,

T he Writings of Petilianus Ⅱ. ⅹⅹⅹⅶ. 87) 이렇게 어거스틴을 인용하

고 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구약의 성례나 신약의 성례나. . .

둘 다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우리의 것이 더욱

풍부하고 충만하다. 86 )

이처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례의 실체요 중심사이다. 나는 모든 성례의 본체 또는 실체는 그리

스도라고 주장한다.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성을 지니며 그

를 떠나서는 성례는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87) 그러므로 우리는 성

례에 의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배양, 강화, 증진시키며, 그를

더욱 충만히 소유하게 되며 그의 풍부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88) 물론 이

런 축복들은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례라는 가

시적 표시에 의해 좀 더 분명하게 이런 축복들을 깨닫게 한다. 성례는

가장 분명한 약속을 한다. 이 점에서 성례가 말씀보다 나은 것은 성례가

약속을 그림에 나타내듯이 생생하게 우리 앞에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89)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

게 만드는 행사이다. 90)

86) Inst . Ⅳ. 14. 26 / LCC, 1302
87) Inst . Ⅳ. 14. 16 / LCC, 1292
88) 위의 책.
89) Inst . Ⅳ. 14. 5 / LCC, 1280
90) Inst . Ⅳ. 14. 6 / LCC,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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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시적 표시들이 필요한 것은 이 표시들이 상징하는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축복이 너무 심

오한 영적 신비이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인간 지성

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영적 은사에 대한 가

시적 표시로 준 것이다. 칼빈은 성례의 실체와 성례의 표시의 관계를 성

령과 비둘기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에 보면 하

나님의 성령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라는 신비를 사람

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비둘기의 형상으로 보인 것이라고 한다. 마찬가

지로 성령의 실체도 불가시적 은사이므로 사람들이 이 은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시적인 표시를 준 것이라고 한다.91)

한편 성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이 문제가 된다. 칼빈은 성례를 정부 문서나 공문서에 찍힌 도장으로

비유하였는데, 공문서에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도장만 찍혀 있다면, 그

도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성례는 약속 곧 말씀을 떠나서는 그 자체로

는 아무 것도 아니다.92) 내가 제시한 정의(定義)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례는 선행하는 약속이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약속에

붙인 일종의 부가물과 같다. 그 목적은 그 약속을 확인하고 인치며, 우리

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인준하는 것이다

. 93)

그러므로 성례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어져야 하는데, 단

91) Comm . Mt. 3장 16절

92) Inst . Ⅳ. 14. 5 / LCC, 1280
93) Inst . Ⅳ. 14. 3 / LCC,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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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낭독되는 정도로는 불충분하고,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설교를 들을 때에 비로소 보이는 표시(Sign )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게 된다. 94) 성례는 복음 혹은 약속 그 자체 를 감각에 호소

하면서, 확인 시키는 역할을 한다. 니젤도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

은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95)

칼빈은 이렇게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한다고 하며, 또 다른

한편 성례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96)

이 말은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연약하

므로 성례와 같은 도움이 부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칼빈은 신앙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고유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만 말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인정한다. 첫째, 주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시하신

다. 둘째, 말씀을 성례로 확인하신다. 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

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신다. 그렇

게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례는 귀를 울리고 눈앞에 나타나기만 할 뿐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영향도 전혀 주지 못할 것이다. 97)

그러므로 성례가 그 직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반드시 저 내적

94) Inst . Ⅳ. 14. 4 / LCC, 1279
95) Niesel, 앞의 책, 212면.
96) Inst . Ⅳ. 14. 17 / LCC, 1293
97) Inst . Ⅳ. 14. 8 / LCC,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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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성령이 와서 마음에 파고 들어와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며, 이 성

례전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야 한다. 98) 칼빈에 의하면 성례는 집

례자가 누구든지 성례로서의 타당성을 가진다. 성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며 이 점에서 우리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가치는 성례

에 아무 것도 가감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

암은 신앙이 없으면 아무 효력도 없는 것이다. 소경의 눈에는 태양의 광

선이 비치지 않으며, 귀머거리의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성령이 임

재하시지 않으면 성례는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 99)

따라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례는 말씀

이 하는 직책과 같은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게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제

시하는 것이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직책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를 제시하며 그의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고를 제시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을 확정된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100)

믿는 자들은 이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재확인하

고 더욱 확고부동하게 한다.10 1) 그래서 니젤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을 떠나시고, 지금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간격은

98) Inst . Ⅳ. 14. 9 / LCC, 1284
99) Inst . Ⅳ. 14. 9 / LCC, 1285
100) Inst . Ⅳ. 14. 17 / LCC, 1293
101) 칼빈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에 관해서 말할 때는 언제든지

성경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고 확증한다. In st . Ⅳ. 14. 17 / LCC,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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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령의 역사 자체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102) 그처럼

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려오시며 동시에 우리를 자신에게

까지 이끌어 올리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1. 세례

칼빈은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시를 말한다. 세

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

앙에 도움이 되고 둘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

는 것이다. 103)

이 정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표시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가는 표시이다.104) 그런데

102) Niesel, 앞의 책, 266면.
103) Inst . Ⅳ. 15. 1 / LCC, 1303- 4
104) 이처럼 칼빈은 이전에 부처(Bucer )가 유아세례에 관한 글에서 그러했듯이

세례에 관한 루터의 개념과 쯔빙글리의 개념을 결합하였다. 그러나 칼빈이 세

례가 기독교의 신앙고백이라는 점(쯔빙글리는 세례는 단지 우리가 사람들 앞

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표라고 했다.)을 상기시키기는 하

였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입문식이라고

하는 성례전의 종교적 의식에 사람들의 주의를 모으는 것이었다. Wendel, 앞

의 책,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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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깨끗케 하고, 중생시키며, 새롭게 하는 것 은 세례시에 물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화시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닿는다. 이 때에 세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인치 듯 확인된

다. 105)

칼빈에 의하면 세례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데, 그 유익을 크

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즉 죄사

함 받고 용서받았다는 표시이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고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회상되거나 그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는 일이 결코 없으

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날인을 한 문서와 같다고 하겠다. 믿는

자는 모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 106)

또한 세례는 어느 때 받든지 간에 일생의 모든 죄악이 모두 도말

되고 용서된다.107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후에 죄를 지을 때에도 세

례 받은 것을 회고하며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

로는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언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일생동안 씻음을 받고 깨끗하

105) Inst . Ⅳ. 15. 2 / LCC, 1304
106) Inst . Ⅳ. 15. 1 / LCC, 1304
107)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세례의 유익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세례를 연

기하는 관습이 4세기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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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며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이며 지나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후에 지은 죄

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108)

둘째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워진다는 표시이

다. 로마서 6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로운 삶과 연합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죽으심

과 부활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109) 그러므로 세례는 죄의 무조건적 용서

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를 확증하고 표시할 뿐만 아니라, 성

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갱신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110)

셋째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표시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표시이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접붙여지는 것을

확증하고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축복을 나누어 가짐을 확증하고 표시한다. 111)

세례는 이처럼 이미 일어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백부장 고넬료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가시적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행 10장 48절)112) 그는 세례에 의해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108) Inst . Ⅳ. 15. 3 / LCC, 1305
109) Inst . Ⅳ. 15. 5 / LCC, 1307
110) 위의 책.
111) Inst . Ⅳ. 15. 6 / LCC,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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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되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며 강화시

켜 주는 것이다. 113)

이처럼 세례는 신앙 내용을 확증하고 표시하며, 한편으로는 사람

들 앞에서 행해지는 신앙고백 114)이기도 하다. 참으로 세례라는 표시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소원을 공포하며, 세례

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

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끝으로 우리는 세례라는 표시에 의해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115)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믿

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원죄가 소멸되고, 원래 창조된 대로의 본성으로 회복되는 것인가? 세례로

인해 죄가 전혀 없어지는 것인가?116) 칼빈은 우리는 다만 세례를 통해

죄사함과 형벌이 없어졌음을 보증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 의롭고 무죄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임을 확인받는 것 이라고

한다.117) 그러나 원죄와 실제로 짓는 죄악은 계속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남아 있다. 원죄는 인간 본성의 부패와 타락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세례받

은 사람에게도 이 원죄와 실제 죄는 끊임없이 용솟음친다고 한다. 뜨거

운 용광로가 끊임없이 불꽃과 화염을 내뿜으며, 샘에서 쉬지 않고 물이

솟아나듯이 118)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악

112) Inst . Ⅳ. 15. 15 / LCC, 1315
113) Inst . Ⅳ. 15. 14 / LCC, 1314
114) 칼빈의 세례의 정의에서 두 번째 부분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례의 두 번째 측면은 고거 쯔빙글리만이 취했던 입장이다.
115) Inst . Ⅳ. 15. 13 / LCC, 1313
116) 이 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비판이다.
117) Inst . Ⅳ. 15. 10 / LCC,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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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속 물결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로의 투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한 세례는 집례자나 수례자의 인격에 따라 좌우되지도 않는

다.119) 성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이 점에서 우리

는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집례하는 성례에 아무것도 가감

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120) 편지가 전해질 때 필적과 서명만 충

분히 인정되면 전한 사람이 누구이든 또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그것

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례에서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간에 주

님의 필적과 인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121)

이렇게 세례의 객관적 타당성(ex opere oprato)을 주장한 점에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따랐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게 주장했던 것을 칼빈은 재세례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122) 아우구

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음 말씀에 의해

성별된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 집례자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정하다 하더라

도 필연적으로 거룩하다. 왜냐하면 그것의 내적 거룩함이 오염될 수 없으

며 신적 탁월성이 그 성례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123) 마찬가지고 칼빈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8) Inst . Ⅳ. 15. 11 / LCC, 1312
119) 이 부분부터는 재세례파에 대한 비판이다.
120) Inst . Ⅳ. 15. 16 / LCC, 1316
121) 위의 책.
122) 재세례파들은 교황제도하에서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았으

므로 올바르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23) Augustine, On Baptism , Ⅲ. ⅹ. 15, A S elect L ibrary of the N icen e and

p os t - N icen e F athers of Chris tian Church , ed. Philip Schaff (Grand Rapid:
Wm. B. Eerdmans Pub, 1956) vol.Ⅳ,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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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가치에 의해 성례의 힘과 가치(force and worth)를 측정

한 도나티스트의 오류를 분명하게 반박된다. 지금 재세례파는 우리가 교

황제도 하에서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올바르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격렬하게 재세례를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받았으며, 누가 집례하든지 간에 세례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의 미련한 생각에 대항할 강력한 이론을 갖게 되는 것이다. 124 )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하

는 점이며 세례를 거행하는 자가 어떠한 과오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

라도 우리를 위한 거룩한 약속은 충족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유아세례를 논하기 위해 「기독교 강요」 제 Ⅳ권에

서 한 장(16장)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다.

칼빈 당시에 재세례파들은 세례에 있어서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들

은 신앙과 지식에 근거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례 를 주장하면서 유아세

례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례란 인식되고 고백되는

신앙에 기초해야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칼빈은 먼저 유아세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 노력하였다. 비록 신약성경에는 유아세례를 외적 의식으로 행한 증거

는 없지만, 외적 의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한다.

124) Inst . Ⅳ. 15. 16 / LCC,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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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를 올바르게 고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식

을 정하실 때 의식이 표시하도록 하신 그 약속과 영적 신비가 중요한 것

이다. 그러므로 세례에서도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례가

표현하는 내면적 신비가 중요한 것이다. 125)

또한 칼빈은 옛 계약(구약)과 새 계약(신약)은 실체에 있어서 단일

하다고 보았으며, 옛 계약의 성례와 새 계약의 성례는 공통적임을 강조했

다. 그래서 칼빈은 할례와 세례는 공통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첫째로 할례

와 세례는 다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한다. 둘째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중생이다. 셋째로 그것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126 ) 그러므로 내적

신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는 다만 외형적인 의식에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속과 거기에 표현된 의미이므로 이 외형적인 의식은 별

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의식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한

다면 할례에 속한 것이 모두 세례에도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127)

칼빈은 할례와 세례가 공통성이 있는 성례라면 유아에게 할례를

베푼 것처럼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더욱이 칼빈

에 의하면 새 계약은 예 계약보다 분명하고 범위가 더 넓으며, 새 계약의

성례는 옛 계약의 성례보다 더 충만한 은총을 준다. 그러한데 옛 계약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새 계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125) Inst . Ⅳ. 16. 2 / LCC, 1325
126) Inst . Ⅳ. 16. 3 / LCC, 1326
127) Inst . Ⅳ. 16. 4 / LCC,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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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이 축소된 것을 의미할 것이다.128) 만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녀

들의 구원에 대해 확증받은 그 증거를 우리는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리스

도의 오심은. . .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모호하게. . . 만든 결과가 될 것이

다. 129)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억제하는 것이 아

니라, 보다 증대시키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이들을 안아 주셨던 것이다.

또한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고 해도 가

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들이 가족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유

아세례의 기록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세례받을 수 없다면, 여

자들도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시대에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금하는 것은 곧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

다.130) 유아세례에서 얻는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 경건한 부모와 함께 자

손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또한 자비와 은혜를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천 대에 이르기까지 주신다는 약속의 확증을

갖게 되는 일이다.131)

칼빈은 신앙이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유아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

며, 또한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 재

세례파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8)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더 확실한 지식을 열어 준다. 참으로 여호와

께서 예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창 17장 14절) 옛날 유대인들에게 못

지 않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은 분명하다." Balke, Calv in
and A nabap is t R ad icals , 225면.

129) Inst . Ⅳ. 16. 6 / LCC, 1328
130) Inst . Ⅳ. 16. 8 / LCC, 1331
131) Inst . Ⅳ. 16. 9 / LCC,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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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사도 바울이 들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한 것은 하나

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보통 사용하시는 순서와 방법을 말한 것

이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

라는 점- 을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부르셨으며, 설교와는 별도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적인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신다. 132)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유

아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재세례파는 또한 세례는 회개와 신앙의 성례인데, 유아들은 회개나

신앙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유아세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칼빈

은 할례를 들어서 이에 대해 답변한다. 하나님께서는 유아에게 할례를 주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할례를 회개의 표라고 했고, 바울은 믿음

으로 인한 의의 인(印)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칼빈은 유아들은 비록 할례

를 받는 순간에는 그 표시의 뜻을 그들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하지 못하

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죽이는 할례를 참으로 받았으며, 이

죽이는 일은 장성한 후에 실행할 것이라고 한다. "유아는 장래의 회개와

신앙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아직은 회개와 신앙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지만,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씨앗이 그들 가운

데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133)

132) Inst . Ⅳ. 16. 19 / LCC, 1342
133) Inst . Ⅳ. 16. 20 / LCC,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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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찬

하나님께서는 세례에 의해 우리를 교회라는 그의 공동체에 접붙이

시며 택함을 받은 그의 권속으로 만드신다. 일단 교회에 우리를 받아들인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 준 표시가

바로 성례이다.134) 그러므로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중생한 삶을

확증한다면, 성찬이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다. 여기

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이시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보증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앙에 의해 이루어진다.135)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표시로서 이 신비

를 나타내 보여 주신다. 그러므로 경건한 영혼들은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

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는 증거를 얻게

되며,136)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받으신 고난이 모두 우리를 살

리기 위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 . . 떡을 보는 것만으로는

134) Inst . Ⅳ. 17. 1 / LCC, 1360
135) Inst . Ⅲ. 1. 1 / LCC, 537

칼빈은 「기독교 강요」제 2권에서 복음(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소

개하고 제 3권에서는 성령론을 다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이른다고 본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3권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칭의

와 성화)을 논한 다음, 제 4권에서 교회론을 다루는 것이다.
136) Inst . Ⅳ. 17. 2 / LCC,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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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유익이 없고 먹어야 유익이 있듯이 영혼도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교

류를 나누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생에로의 생명력을 얻게 된다. 137)

또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나타낼 뿐 아니

라, 그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며, 그의 피가 우리의 음료임을 나타낸다.

성찬에서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가

장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

된 음료며(요 6장 55절),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

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138)

칼빈은 이 점에서 쯔빙글리를 비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신다는 것을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에 불과

하다고 말하지만, 칼빈은 먹고 마신다는 말은 단순히 믿는다는 말과는 다

르다고 한다.139)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 즉 그

들에게는 먹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뿐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살은 믿

음에 의해 우리의 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살을 먹으며

137) Inst . Ⅳ. 17. 5 / LCC, 1364
138) Inst . Ⅳ. 17. 4 / LCC, 1363
139) 가령 누가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로써 그리스도를 오성

과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경우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다.(Inst . Ⅳ. 17. 11 / LCC, 1372) 칼빈은 성찬론을 서술

할 때 믿음이 참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칼빈이 이해하는

믿음은 감정이라거나 어떤 특정한 이해 또는 상상일 뿐 아니라, 언약에 근거

한 것으로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분깃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O. Weber, 앞의

책,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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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한다. 더 분명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먹음이 곧 믿음이요 나에게는 먹음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한

다. 140)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몸이 빵과 포도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그의 음료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는 영

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유비이다.141) 칼빈은 이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의 화체설을 비판한다.142) 만일 성찬에서 실체가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빵과 포도주가 아닐 것이다.143) 그러면 영적인 것에 대한 유비

라는 성례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토

베버(Otto Weber )는 화체(化體)는 불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靈)으

로 임재하시는데,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144 )

그리스도의 의도는 자기의 살이 양식이 된다는 것을 외형적인

상징으로 증거하시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참된 떡이 아닌 떡의 빈 외형

만을 내주셨다면,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

기 위해서 필요한 저 유비는 어디에 있는가? . . . 그러므로 의미를 표시

140) Inst . Ⅳ. 17. 5 / LCC, 1365
141) Inst . Ⅳ. 17. 3 / LCC, 1363
142) 화체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피터 롬바르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강화되어 1215년 제 4차 라테란 공의

회(T he F ourth Lateran Council)에서 확정되었다.
143)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참 몸은 참 떡으로 표현한다. 실체의 변화를 초

래하는 봉헌은 하나의 마술적인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Inst . Ⅳ.
17. 15 / LCC, 1377)

144) O. Weber , 앞의 책,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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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상의 표시(Sign )가 하늘의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성례의 본질은 말소된다. 따라서 만일 참된 떡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신비의 진리는 우리에게서 소멸될 것이다. 145 )

그러면 이같은 의미를 지닌 성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떡과 즙에 임재하신다고 할 때, 문

제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리

스도의 신성의 임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떡과 즙 안에 살

과 피로 임하실 수 있는가이다. 즉 기독론의 중심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

다. 칼빈의 견해는 루터와 쯔빙글리의 논쟁의 와중에서 발전되었다.146) 그

러므로 루터와 쯔빙글리의 견해를 먼저 고찰해 보는 것이 칼빈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루터는 성례가 단순히 상징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

리스도의 공적을 전달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루터는 십자가에

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제는 도

체에 편재하면서 성찬을 통하여 떡과 즙과 함께 우리에게 분여되어 우리

가 그리스도의 공적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이를 보통 공재설이라고 한

다.) 칼빈은 이에 대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몸이 있다면 그것은 유령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하

였다.147)

145) Inst . Ⅳ. 17. 14 / LCC, 1375
146) 그래서 조셉 보하텍(Joshep Bohatec)은 칼빈을 대각선적 신학자 라고 하였

고, 오토 베버는 여러 중요한 문제점들을 논할 때 중간 노선을 택한 신학자

였다 고 하였다. (O. Weber , 앞의 책, 137면.)
147) Inst . Ⅳ. 17. 17 / LCC,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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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계 안에 편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모두

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아가서 봉헌된 떡과 즙 안에 공재하사 이것을 받는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편재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봉헌된 떡과

즙 안에 국한(localized)되시사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148)

그러나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구별해서 신성은 편

재하시므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지만, 인성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므로 성찬에 임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149) 그러므로 쯔빙글리의 입장

으로서는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150)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이 논쟁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자

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151) 먼저 칼빈은 쯔빙글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주에 충만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인성은 승천하셔서 하

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인간의 몸에 공통된 일반적인 특색들에

148) Luther ' s W orks, vol. 26, ed. Abbel Ross Wentz (Philadelphia : F ortress
Press, 1961), p.342.

149) LCC ⅩⅩⅣ, 212- 223
150) 우리는 우리의 논적들이 그리스도의 현재적이고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몸을

먹는다고 주장할 때 그들을 반대한다. . . 우리는 식인종처럼 그의 자연적인

몸을 목기를 바라는가? LCC ⅩⅩⅣ, 261
151) 칼빈은 양 극단론, 즉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속에 포함되

어 있다는 주장(루터)과 성례에서 경험하는 것을 단지 하나의 정신적인 것으

로 축소하려는 주장(쯔빙글리)을 피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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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제한을 받으며, 심판자로서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신

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끌어다가 썩을 요소들 밑에 둔다거나 그 몸이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연 합당치 못한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152)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믿는 자들을 연결

시키는 줄이 필요한데, 이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다. 성

령의 역사에 의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과 영혼이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의 줄은 그

리스도의 영이시며, 이 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가 된

다. 그리스도의 영은 통로와 같아서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성질과 소유는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153)

이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성령이 통로

가 되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성령을 통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은 그의 것이 된다. 니젤은 이 점을 칼빈의 큰 공헌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상적인 요소 안에 그리스도가 실재한다는 것에 대한 비

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실재한다는 것은 말씀의 선포와

152) Inst . Ⅳ. 17. 12 / LCC, 1372
153) Inst . Ⅳ. 17. 12 / LCC,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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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시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

다.154) 이 점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면서도 쯔빙글리와 다른

점이다. 칼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그리스도의 인성)가 떡과 즙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한

복음 신앙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연합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찬을 통

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신비체)를 받게 되고, 결국

에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같은 몸이 된다는 것이다.155)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전(全) 그리스도 즉 그의 신적 실재와 육체적

실재가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것이다.156)

그러면 칼빈은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가? 칼빈은 신앙과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무지, 죄악, 우리의 보잘 것 없음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의 자비에 의하여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드신

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비천해져야 주

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가 자신을 고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안에서 하나될 것을 갈망해야 한다. . .

우리는 가난해져야 풍성히 주시는 자에게로 나아간다. 병들어야 의사에게

154) Niesel, 앞의 책, 267면.
155) 칼빈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를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는 명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만 혼동되지는 않는다. Niesel, 위

의 책, 269면.
156) Inst . Ⅳ. 17. 9 / LCC,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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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된다. 죄인인 까닭에 의의 창작자에게로 간다. 죽은 자이기에 생명을

주시는 자에게로 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타당성은, 첫째로. . . 신앙

에 달렸고, 둘째는 비록 불완전하다고는 하지만 사랑에 달렸다. 157)

이처럼 성찬에 합당한 자의 조건으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신앙과 사랑을 내세웠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사전에 자

기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구원의 확신과 고백, 거룩한 삶, 형제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 지체 의식 등의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깔려 있는

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지, 깨끗하고 거룩한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

고자 애쓰는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며 함께 그

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줄 용의가 있는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는 것과 같이 다른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지체라

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지체로 아끼고 보호하며 돕기를 원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158)

이러한 주장은 칼빈이 말한 바 성찬이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과 사

랑과 화목과 일치를 권장하고 고취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의 하나라는 주

장과 연결되는 것이다.159 ) 이상과 같이 볼 때 칼빈은 성찬 교리에서 성화

157) Inst . Ⅳ. 17. 42 / LCC, 1419
158) Inst . Ⅳ. 17. 40 / LCC, 1417
159) Inst . Ⅳ. 17. 38 / LCC,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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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칼빈에게는 인간 쪽의 책임도 간과되지는

않는다. 객관적으로 성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의 주관으로써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주는 은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칼빈은 성례

가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는 말씀과 신앙에 근거한 효능을 주장하였다. 다음의 인용은 이를 보여준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에게와 같이 받

을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비가 굳은

바위 위에 떨어지더라도 이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악한 사람들

에게 은혜의 단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있기 때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이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씨가 불속에서도 싹을 튀울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합당치 못한 말이다. 160 )

160) Inst . Ⅳ. 17. 33 / LCC,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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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교회의 치리와 교직

1. 권징

칼빈은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의 하나로 삼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징

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권징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권징이 더욱 필

요하다. 16 1)

헌터(A .M . Hunter )는 「기독교 강요」의 초판의 강조점은 교리보

다는 도덕이며, 이러한 점은 칼빈의 생애를 계속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그

래서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순전함과 사람앞에서 올바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162)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 귀

환의 우선 조건으로 만족스런 권징체계의 확립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그

러나 헌터가 주장하듯이 칼빈이 교리보다 도덕을 중요시했다는 명백한 증

거는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교회의 혼이라면, 교회의 권징은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각 그들의 위치에서 서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인대

161) Inst . Ⅳ. 12. 1 / LCC, 1229
162) Comm. on John 1장 47절

- 56 -



의 역할을 한다. 163 )고 말함으로써 양자를 모두 중요시하고 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의 표지에 말씀은 포함되지만 권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교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억제하며 길들

이는 말의 굴레 와 같고, 나태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박차 와 같으며, 마

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타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부드

러운 영으로 벌을 주는 아버지의 회초리 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첫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

런 추하고 썩은 지체에 의해서 부패된다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도

치욕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가정에서 내쫓아야 하는 것 164 )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

느냐? (고전 5장 6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중에서 일어난 악한 사람들로 인해 온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 권징이 필요하다.165 )

셋째로 결국 최종 목표는 악한 자들을 회개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칼빈은 더 유화한 처리를 받았으면 더욱 고집을 썼을 사람들이 자신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 각성하며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

163) Inst . Ⅳ. 12. 1 / LCC, 1229
164) Inst . Ⅳ. 12. 5 / LCC, 1232
165) Inst . Ⅳ. 12. 5 / LCC,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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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6)라고 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제 2권 Ⅶ장에서 말

하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노출시킴으로

서 변명치 못하게 하고, 은혜를 찾도록 하며, 죄인들과 불신자들로부터 사

회를 보호하고, 믿는 자들을 깨우쳐 그들이 선행을 하도록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167) 이것은 권징이 말씀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고 할 수 있다.168) 이처럼 권징은 결코 죄인들을 파멸에 떨어뜨리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택정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제거시키려

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들을 교회와 그리스도 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할 경우에도 이들을 주

님의 심판 에 맡기고 밝은 앞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169)

한편 권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단계로는 사적으로 접촉해서

충고하는 것인데, 만일 이런 충고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그 죄악을 계속

함으로써 충고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하며,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교회 재판소인 장로회(consessus

seniorum )에서 해결케 한다고 한다.170) 그런데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질책되어야 하고, 사사로운 죄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당사자들 사이

에서 해결되어야 한다.171)

166) 위의 책.
167) 베틀즈(F . L. Battles )는 자신의 저서에서 율볍의 세 가지 용도, 세네카의

Clementia 주석에 나오는 처벌의 세 가지 용도와 권징의 세 가지 목적을 서로

비교하였다. (F . L. Battles, A naly s is of the I ns t itu tes of the Chr is t ian
R elig ion of J ohn Calv in , p.144.)

168) 따라서 치리의 목적은 일반 법이해나 사회윤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과 칼빈의 신학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이형기, 「종교개혁사상사」, 473면)
169) Inst . Ⅳ. 12. 9 / LCC, 1237
170) Inst . Ⅳ. 12. 2 / LCC, 1230
171) Inst . Ⅳ. 12. 3 / LCC, 1231

- 58 -



그러나 사소한 죄악이 아니라, 큰 범죄에 대해서는 출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연하게 간음한 사람, 음행한 사람, 도덕질한 사람, 강도, 분

쟁과 파당을 짓는 사람, 거짓 맹세한 사람, 거짓 증언한 사람 등이 해당된

다.172) 칼빈은 저주와 출교를 구분하였는데,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로 정죄하는 것이고, 출교는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

며 징계하는 것인데, 장차 받을 정죄를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이켜

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교는 교정 수단이었다.173)

칼빈은 이러한 권징의 최종적 권한은 어떤 한 목사나 성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회의 회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치리회의(당회/ consistoire)에는 목사들의 지도하에 있으면서도 평

신도들의 소리를 중요시해서 장로들이 참여하였다.174 ) 칼빈은 로마 가톨

릭의 일인독재를 반대하며, 동시에 단순한 회중중심의 정치도 반대하였다.

칼빈은 일종의 민주적 귀족정치를 주장한 셈이다.175) 이것은 루터가 교회

의 권징을 목사들만이 하는 것으로 보거나, 또 쮜리히(Zurich ), 베른

(Bern), 바젤(Basel)등지에서 권징을 주로 시의회가 맡고, 목사들은 단지

지방 관청의 관리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176)

172) Inst . Ⅳ. 12. 4 / LCC, 1232
173) Inst . Ⅳ. 12. 8 / LCC, 1236
174) 원래 consistoire에서는 목사를 포함한 당회원이 시의회에 의해 임명되었고,

또 장로들이 시의회의 여러 부서에 속해 있었으므로, 칼빈은 consistoire가 시

의회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이를 실현키 위해 1555년까지 투쟁하였다. O. Weber , 앞의 책,
31면.

175) 칼빈은 두 가지 점을 피하려고 하였다. 한 가지는 권징의 권한을 순전히 성

직자의 손에 맡김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권징의 신성화, 또 하나는 반대로 시

당국에 맡겼을 경우 생겨나게 마련인 권징의 세속화에 반대하였다. 칼빈은 그

중간 노선을 택한 셈이다. O. Weber , 앞의 책, 161면.
176) O.Weber , 앞의 책, 160-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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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권징은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칼빈은 권징의 큰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한다. 고치려다 도리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177) 그래서 칼빈은 지나친 엄격주의를 비판하고, 온건

하게 실시하라고 한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

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과

고린도후서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를 인용한다.178 ) 그리고 계

속해서 키프리안(Cyprianus)의 글을 덧붙인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

든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간적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한

다. 나는 모든 죄인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원한다. 나는 우리의 동료

군병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진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모이기를

갈망한다. 나는 모두를 용서한다. . . 나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을 진심으로 용납한다. (Cyprianus, Letters 1ⅸ. 16)179) 그러므로 죄인이

교회에 대하여 회개한 증거를 보이고 그 증거에 의해서 그의 힘이 닿는

177) 토렌스(T . F . T orrance)는 칼빈이 권징을 실시하고자 한 이유가 교회자체나

교인들이 완전해야 하거나 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

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종말

론적 입장에서 보았다. 칼빈의 글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권징을 아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권징을 비교적 가볍게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토렌스가 보기에 그 이유는 칼빈에게

권징은 완전할 수 없다는 점과 그것이 신자를 완전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모든 권징은 다른 권징, 즉 마지막 심판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T . F . T orrance, K ing d om and Church , 1956, 90ff
178) Inst . Ⅳ. 12. 8 / LCC, 1236
179) Inst . Ⅳ. 12. 8 / LCC,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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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교회에 끼친 누를 씻어 버린다면 더 이상 그를 추궁해서는 안된다.

만일 더 추궁한다면 이는 엄격함이 도를 넘는 것이다."180)

과도한 엄격주의는 주의 명령에서 떠난 것일 뿐 아니라, 극히 위험

한 일이다. 칼빈은 어거스틴도 도나투스파에 대해 매우 온유한 태도를

취했으며, 분열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서슴치 않고 본래 있던 감독구

에 받아 들였으며, 그것도 회개하면 즉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고 하며,

온유한 태도는 교회 전체에 필요하다.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한다. 고 덧붙인다.181)

또한 권징에 의해서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렇다고 평신도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교회를 떠나서도 안되며 목사들 자

신도 목회를 포기해서도 안된다고 한다. 평신도들은 장로회가 부지런히

죄악을 시정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또 목자들은 시정해야 할 것을 소원대로 전부 씻어 버리지 못한다

고 해서 그 때문에 직책을 버리거나 과도한 엄격주의로 교회 전체를 어지

럽게 해서도 안된다. 칼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

을 힘써 지키라 (엡 4장 2- 3절)를 인용하면서, 교회의 평화로운 통일성과

사귐의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인

자한 태도로 시정하라. 시정할 수 없는 것은 길이 참으면서 사랑하는 마

음으로 그 일을 슬퍼하며 신음하라 182)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

180) 위의 책.
181) Inst . Ⅳ. 12. 9 / LCC, 1237
182) Inst . Ⅳ. 12. 11 / LCC,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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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gainst the Letter of Parmenianus Ⅱ. ⅰ. 3)

2. 교직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는 곳이라면 교회 안에는

그것들을 맡아 봉사하는 교역자들이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홀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목회활동(사역)을 사용하신다. 일

종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교회 안에서 권위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게 우리들 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므로(마 26장 11

절), 우리는 그가 사람들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

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으나, 그

것은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이양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입을 통

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연장을 쓰

는 것과 같은 것이다. 183)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교직자들을 세상 속에 있는 하

나님의 사절 (고후 5장 20절), 하나님의 성전들 (고전 3장 16- 17절), 주님

의 전언자 , 그리스도의 봉사자들 , 혹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184)

183) Inst . Ⅳ. 3. 1 / LCC,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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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표현한다. 칼빈은 이 하나님의 교직자들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

을 한 몸에 연결시키는 인대와 신경조직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교직은

신자들을 결속해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인대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스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185) 하나님은 이들에게

교직 을 맡기심으로써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은 교직자에게 순종함으로서 겸손과 사랑, 그리고 하나됨에 유익하

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교직자들에게 맡기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시며,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

느 정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새롭게 됨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의 몸이 세워지며, 우리는 범사에 머리이신 그에게까지 자라며 함께 모여

지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인도되어진다. 186 )

이처럼 칼빈에게는 만인제사장설에 입각한 루터보다는 교직자들의

위치가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베버(Otto

Weber )는 칼빈은 교회를 주로 교직자의 조직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칼

빈의 교회는 교직을 중심한 교회(Amtskirche)'이다. 라고 말했는데, 옳은

지적이라 할 수 있겠다.187) 이런 점에서 칼빈은 루터보다 더 전통적인 견

해를 취한 셈이다.

184) Inst . Ⅳ. 3. 5 / LCC, 1058
185) Inst . Ⅳ. 3. 2 / LCC, 1055
186) 위의 책.
187) O. Weber , 앞의 책,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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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달(Wendel)에 따르면 칼빈은 모든 교회 조직은 교회에 대

한 그리스도의 주권 및 성령의 은사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물론이고 어떠한 공동체도 교회의 조직에

관여하여 그 조직을 수정하거나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경의

지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188) 왜냐하면 성경의 지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능을 지닌 성령의 지시를 계

시하기 때문이다.189) 이런 점에서 칼빈은 교직제도를 신약성경에 근거를

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칼빈은 주로 에배소서 4장 11절과 로마서 12장 7- 8절에 근거해서 교직제

도를 추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바

울에 의해 첫째로 사도들, 둘째로 예언자들, 셋째로 복음전도자들, 넷째로

목사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라 불리운다.(엡 4장 11절) 이들 가운데 마지

막 둘은 교회 안에서 일상적인 직책이다. 주님은 그의 왕국의 초창기에

처음의 세 직책을 세웠으며, 때때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들을 일으키신

다. 190)

188) 그래서 베버는 칼빈이 교직을 중요시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

초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며, 말씀은 또한 직분자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다. O.
W eber , 앞의 책, 72면.

189) W endel, 앞의 책, 331면.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직제와 이런 교회 정치를 폐지하려고 하

든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과 열 그

리고 음식이 필요하듯이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및 목회적

직제가 더욱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Inst . Ⅳ. 3. 2 / LCC,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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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은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 라는 일상직(영구직)과 사도, 예언

자, 복음전도자 라는 비상직(임시직)을 구별한다. 또한 칼빈은 고대의 복

음전도자와 사도는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되고, 고대의 예언자는 오늘날의

교사에 해당된다고 본다.191) 목사는 사도직을 물려받아 복음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 다만 목사와 사도의 차이는 사도는 전 세계가 목

회 대상인데 비해, 목사는 자기가 맡은 양떼 즉 개교회를 목회한다는 점

이다. 그러나 목사가 개교회에 국한하여 목회를 해야 하나 다른 교회를

돕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192)

칼빈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episcopus ' , 'presbyter ' , 'pastor ' ,

'minister '를 동어의들이라고 보았다. 내가 교회 다스리는 사람들을 감

독 , 장로 , 목사 라고 구별없이 부른 것은 성경이 이 말들을 구별하지 않

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193) 칼빈은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명령한 후, 곧 1장 7절 감독은. . . 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장로와 감독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로 보고 있

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한 교회에 있는 여러 감독들에게 인사하

는 것이나,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배소의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른 경우

를 예로 들고 있다.194)

또한 칼빈은 로마서 12장 7-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근거해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0) Inst . Ⅳ. 3. 4 / LCC, 1056
191) Inst . Ⅳ. 3. 5 / LCC, 1058
192) Inst . Ⅳ. 3. 6- 7 / LCC, 1058- 1059
193) Inst . Ⅳ. 3. 8 / LCC, 1060
194) Inst . Ⅳ. 3. 8 / LCC,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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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바울) 로마서 12장 7-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다른

직책들로서 권세, 병 고치는 은사, 해석, 다스리는 것, 구제하는 것을 열거

한다. 나는 이것들 가운데 길게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

시적인 것들은 생략한다. 그러나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

는 영구적인 것이다. 195 )

칼빈은 여기에서도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보는 두 가지 직분이 바로 장로와 집사이다. 즉 다스리는 일

은 장로에게,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칼빈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사중직(四重織)을 내세우게 되었다. 베버는 1543

년판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이 사중직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는 적

어도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 목회기간 이후 제 2차 제네바 종교개혁 때에

와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541년 제네바 교회법령(T he

Ecclesiastical Ordinances)이전에는 사중직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

지 않았다가, 「제네바 교회법령」에서 처음으로 사중직이 나타나고, 그

이후 1543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으로 사중

직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196)

칼빈에 의하면 사중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말씀의 선포

와 성례전을 집행하는 목사직이다.197)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지배권을 말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는 다만 성령의 도구 이기 때문이다.198 ) 하나님께

195) Inst . Ⅳ. 3. 8 / LCC, 1061
196) 또한 베버는 이 사중직이 부처(Bucer )의 영향이라고 말한다. O. Weber , 앞

의 책, 66- 67면.
197) Inst . Ⅳ. 3. 4 / LCC,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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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사장들의 보호직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임

명을 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며,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

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려야 하며, 그렇게 함으

로써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손을 통해서 지도하시게 해야 한다. 199) 이것

은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직자 독재를 반대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재세례파들의 교직무용론을 반대하는 것이다. 칼빈은 복음 사역

은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고상하고 영

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덧붙인다.200)

교직에는 또한 교사가 있다. 칼빈은 같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와

교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사와 교사의 차이점은 교사들은 권징이나 성례 집행, 그리고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 맡는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렇지만 목사는 이 모든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201)

칼빈은 이렇게 목사직과 교사직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

두 직을 함께 묶어 4교직 대신 3교직을 말하기도 한다.202)

교회의 세 번째 교직은 장로이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선출된 자

198) Comm. on Deut 18장 17절
199) Comm. on Zech 3장 6- 7절

200) Inst . Ⅳ. 3. 4 / LCC, 1057
201) Inst . Ⅳ. 3. 4 / LCC, 1057
202) Inst . Ⅳ. 4. 1 / LCC,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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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감독들과 함께 도덕에 대한 책망과 권징의 실행을 맡은 사람들 이

다.203) 방달(Wendel)에 따르면 칼빈에게는 1536년까지만 해도 장로에 대

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칼빈이 바젤과 스트라스부르크의 교회

에서 장로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1537년부터 자신의 「Genevan

Articles」에 포함시켰고, 1543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장로제도

(Presbytery )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고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4권 11장204)에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풀이하면서 두 종류의 장로

(Presbyter )를 구분하고 있다. 즉 말씀과 권징(치리)을 모두 담당하는 장

로와 권징만 담당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권징을 둘

다 맡은 장로(Presbyter )는 목사요, 권징만 맡은 장로(Presbyter )는 장로이

다.

교회의 네 번째 교직은 집사이다. 칼빈은 로마서 12장 8절을 통해

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를 돌보는 일 즉 구제하는 일이 집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205 ) 그런데 칼빈은 집사를 둘로 나누었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과부를 직접 돌보는 집사들과 이들을 돌보기 위한 예산과

지출 그리고 모든 행정 사무를 맡는 집사들로 나눈 것이 그것이다.206) 한

편 워커(G. S . M . Walker )는 칼빈이 초대교회의 집사직을 부활시킨 것을

그의 위대한 승리로 보았다. 중세기 동안에 집사는 예배의식의 보조자에

불과했지만 칼빈에 의해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본래의 기능

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207)

203) Inst . Ⅳ. 3. 8 / LCC, 1060
204) Inst . Ⅳ. 11. 1 / LCC, 1211
205) Inst . Ⅳ. 3. 9 / LCC, 1061
206) 위의 책.
207) G. S . M. Walker , R ead ing s in calv in 's T heology , 「칼빈신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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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칼빈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09년 7월, 파리에서 약 60마

일 떨어진 프랑스 북구 노용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564년 5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55년의 생애를 살면서 총 59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다.

역작 「기독교 강요」와 성경 각 권의 주석은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인에게도 강한 도전과 신앙의 확신을

주고 있다.

칼빈은 초대 교회의 교부 키프리안(Cyprian )의 명언을 좋아했다.

그것은 당신은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다. 칼빈은 그 말을 조금 바꾸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가진 사람은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가진다

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

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된다. 그리

고 교회는 모성적인 보호와 인도를 통해 그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며 마

침내는 신앙 성장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고 말씀한다. 이

것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증명해 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이

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며,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며, 교

육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신령한 젖을 먹이며, 돌보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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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양육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의 인도와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된다.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

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교회의 놀라운 지위를 강조하는 것

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뗄 수 없는 연

합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에 진리

를 수호하고 변증하며 대대로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교회당이나 예배당 같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

도들의 모임 또는 교제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칼빈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고 믿는다. 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성례전

의 집행 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다면 두 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

도 그것은 교회이다.

서론에서 논한 바 있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적 의미

를 상실해 가는 이 세대에 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 바른 지적과 길을 열

어 준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회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상 속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던 위대한 신학자의 모습

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개혁의 요체는 사도들의 본래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사

도들의 본래적 신앙이란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 신앙을 의

미한다. 여기서 사도들의 복음적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은 당시의 로마 가

톨릭 교회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떠나 있었고, 복음적 신앙을 왜곡하고

있었고, 또 사도들의 본래 가르침에서 이탈되어 있었다는 인식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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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사도 시대에는 교황 제도가 없었으며, 모든 사도들이 하

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중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말씀

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지는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몇 가지 중병을 앓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혼합되거나 그로 인하여 왜곡

된 말씀들이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 둘째는 교회의 지나친 분열이

다. 교단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 주님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

도하셨는데 한국 교회의 분열상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교회 성

장 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이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

러나 건강한 성장은 양과 질이 동시에 균형있게 성장하는 것이다. 더 본

질적인 관심 분야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성장,

그것도 수적·재정적 성장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 하다.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을 크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교회를 비만증

에 걸린 환자처럼 만드는 위험한 생각이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점진적으

로, 질적인 성장을 동반하면서 수적으로 자라가야 한다. 넷째는 교회가 대

(對) 사회적 영향력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시대는 가버렸다.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

고 있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한국 교회는 실패하고 있다. 세계사적인 비전과 통찰력을 가지

고 한국 사회와 한국민족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나와

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많이 기도하고 또 사람을 키우는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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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인정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빛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

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다. 교회는 또한 사랑의 빛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날 수 없으며, 떠나려고 해서

도 안되며, 세상 속으로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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